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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전에 바로 쓰는 한국문화 수업“
LA한국교육원,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

 수업 나눔 연수 개최
 

-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이 직접 한국문화 수업 방법과 자료 공유
- 미국 초ㆍ중ㆍ고 한국어 교사, 한글학교 교사 대상 8월3일까지 

40명 선착순 접수
- 미국 학교 내 한국어ㆍ한국문화 수업의 질 향상 효과 기대  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과 경상북도교육청(교육감 임종식)은 오는 

8월 8일(금)과 9일(토)에 정규 초중고교 한국어반 교사와 한글학교 

교사들을 대상으로 ‘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한국문화 수업나눔 연수’를 

LA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합니다.

□ LA한국교육원과 경상북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

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으며,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

선발한 우수교사들이 최신 한국문화 수업 방법과 교육자료를 나누는 등 

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수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

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

❍ 주제는 ‘실전에 바로 쓰는 한국문화 수업’으로, 교사들이 연수 후 

즉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, 활동자료, 만들기 도안 등 풍부한 

자료 패키지를 제공하며, 참가자들이 한 번의 연수를 통해 이번 학기 

한국문화 수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.

□ 수업나눔은 총 3명의 경상북도 소속 우수 교사들이 주도하며, 수업의 

내용과 방식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

w 강연주 교사 (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): ‘오방색’을 활용한 



체험 활동과 한국 전통놀이

w 최효원 교사 (문경여자중학교): ‘나만의 n행시’, 한국 명절 문화, 민화 체험

w 전민주 교사 (북삼고등학교): K-Pop 속 탈춤과 한국인의 정서, 한국 

전설, 진짜 한국인 같은 구어체 표현 배우기 

❍ 또한 경북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여, 탈춤, 컵타

(컵을 이용한 난타 공연) 등 한국문화 동아리 활동을 직접 시연하며 

미국 내 교사들에게 교육적 영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□ 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하루 또는 양일 모두 참석이 가능하며 

온라인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. 

❍ 등록은 8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선착순 40명까지 

접수를 받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연수 포스터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 

(www.kecla.org)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은 “이번 연수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문화와 

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자원과 수업 

아이디어를 제공함은 물론, 한-미 교육자 간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

중요한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말하고,“서로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 

활동하는 한-미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”

고 전했습니다.

붙임 : 포스터 1부, 프로그램 순서 1부 끝. 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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